
설계자를 위한 HMI 디자인 지침: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 

 



Speed and  
Response 

HMI의 스페셜리스트인 Pro-face는 고객사의 다양한 HMI 화면과 만나게 됩니다. 
화면의 갱신 속도가 느려진 경우, 원인의 하나로 “부품의 과도한 배치”를 들 수 
있습니다. PLC와의 통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록, 화면 갱신을 위한 부하는 
늘어나며 화면 표시도 느려지게 됩니다. 
 

숫자표시기나 그래프의 경우, 실시간으로 화면을 갱신하는 부품이므로 비교적 
부하가 크게 걸립니다. 이러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면을 나누어 쓰는 
것 이 좋습니다. 화면을 전환시킬 때에, 이미지 부분은 바로 표시되나, 
숫자표시기의 숫자 부분은 표시 전환이 느린 경우에는,  PLC와의 통신에 
부하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PLC 디바이스를 읽어내어 D스크립트로 연산 할 경우 등에도, 실행 간격이 
짧을 수록 부하가 커집니다. 가능한 한 USR 혹은 LS 등 HMI 내부의 메모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경우 화면의 갱신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SP5000 시리즈의 Power bo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면 

설계 시에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용성 
(Usability)”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알기 쉬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공들인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IC=P+M 
의 법칙 

Web 혹은 모바일의 사용성 연구에서는 IC=P+M, 즉 상호 작용 비용 (Interaction 
cost) = 물리적 노력 (Physical effort) + 지적 노력 (Mental effort)라는 법칙이 자주 
언급됩니다. 상호 작용 비용이라 함은, 웹 사이트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합계입니다.  
 

IC = P + M 
물리적 노력 지적 노력 

HM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P는 터치하는 횟수, M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IC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은 
사용성을 높이는 설계를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의 화면에 한가득 채워진 수치표시기. 그 옆에 
여백 없이 꽉차게 놓여진 스위치와 램프.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한 훌륭하고 정돈된 
화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화면은 실 사용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여러 화면으로 전환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화면에 정보가 가득 담겨져 있어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P를 줄인 결과, M이 늘어나 버린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설계를 할 경우에는 P와 M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쉬운” 화면을 만드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D 디자인에서 
플랫 

디자인으로 

고해상도 화면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3D 디자인” 입니다. 
금속 느낌의 이미지나 음영, 그라데이션을 사용한 버튼 디자인 등을 사용한 
디자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정도에 걸쳐, 모바일 디바이스의 등장과 함께 플랫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Apple의 웹 사이트, Window8의 화면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경우, 음영을 최대한 배제하고, 버튼에 언더 
라인과 같은 약간의 디자인만을 추가하여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모바일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디자인을 표준으로 적용하는 추세가 되고 있으며, 
최근의 조사에서는 모바일의 플랫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 디자인의 가장 좋은 점은,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입니다.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의 
표시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고객에게는 특히 유리한 디자인입니다.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 

HMI는 사람이 기계를 안전하게 조작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멋있는 디자인이 
필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HMI화면을 작성할 때에는, 사용성을 
희생하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HMI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장비를 잘 사용하는 능력은, 설계자와 고객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장비를 만드는 쪽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객의 시선이 되라는 카피라이트는 HMI 화면을 작성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설계된 장비는,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Pro-face의 HMI로 더 높은 가치를 낳을 수 있는 장비를 설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